B4126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                           16-06-28a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 다워야 한다” 고 말하면 과격보수 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권옹호나 성차별 방지를 다루는 법이 제정되어 그런 법을 위반하면 사법적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성별에 관한 언급을 할때 극도의 조심을 하게 됩니다.  여장을 하고 다니는 남자도 있고 남장을 하고 다니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젠 바지를 입는 여자들이 치마를 입는 여자들보다 더 많은 사회이다보니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왜 알아야 하냐고 묻는 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남녀의 구분이 분명한 것을 보면 남녀의 성별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사람이 중학교의 운동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의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알수 없는 복장과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 있는 학부모 한분에게 한탄을 했습니다. “요새 아이들의 복장을 이해하기 어렵군요. 이 아이를 보십시오. 도대체 이 아이가 남자이랍니까? 여자이랍니까?” 그러자 옆에 앉아 있는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자 아이입니다.  제 딸이거든요.”  “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님이신 줄도 모르고 제가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자 그 아이가 자기 딸이라고 말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바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했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저 자신에게도 지나가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별을 말할 때 뭐가 정상인지 함부로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면 동성애인들은 심한 항의를 합니다. 동성끼리 매력을 느끼는 자기들도 정상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기타 몇개의 주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맺어지는 관계이다” 라는 문구를 주민투표로  법제화 했지만 종교단체가 펼친 열성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으면 그런 주민투표도 실패할 뻔 했습니다.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동성간의 결혼식이 공공연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 가수가 여성의 음성으로 부르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남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와 여자 가수가 부르는 노래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저는 서슴치 않고 여자 가수의 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 가수가 여자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는 즐겁게 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노래 중에서 소푸라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남자 즉 “크로스 테너”의 노래를 접하면 저는 다이얼을 바꿔버립니다. 저에게는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한심스러운 재판이 있었습니다. 34세된 과다루페 카마레나 (Guadalupe Camarena) 라는 사람은 남자이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남자로서 여자로 변신한  델피노 곤잘레즈 (Delfino Gonzalez)라는 사람의 가슴을 크게 해주려고 실리콘 주사를 놓았는데 곤잘레즈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5년 형을 선고했는데 그보다 수년 전만 해도 성전환을 한 남자가 가슴을 키우려고 실리콘 주사를 맞고 네 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성별에 관한 주장과 철학이 다양한 오늘날에도 저는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정상이라고 믿고 주장을 합니다. 제 견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끝
